
년도  주요 움직임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구성)
1873년 5월13일 아루가 미츠히코의 장남으로 나가노현 가미이나군에서 태어남

1890-1891 나가노현립 마츠모토 중학교를 졸업 후 도쿄법학원에 입학

1894년 7월에 도쿄법학원 영어법률과를 우등생으로 졸업.
12월에 근위야전포병연대 보출중대에 1년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모범병이 됨

1895년 11월 지원병종말시험에 급제 후 제대. 다음해 3월에 육군포병소위가 됨.
1897년 11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1898년 동향 선배로부터 메카타 타네타로를 소개받고, 그의 추천으로 대장성 소속 임관으로 

주세국에 근무하게 됨. 그 후, 한국에 갈 때 까지 나가사키 세관감시부장 등을 역임.

1906년

1월10일 내각 사령을 받고 조선에 단신 부임. (조선통감부 설치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이 됨. 8월에 한일은행 설립. 통감부 철도관리국창설로 경부, 경인선 철도 매수. 
경의선 개통)
2월9일 한국총세무사 사령에 의해 진남포세관장에 취임.

1908년
1월 한국정부관제 개정에 의해 통감부 일본인 간부는 전원 한국 관리로 임용. 
한국정부로부터 다시 진남포세관장 사령을 받음.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이유로 고종황제 

퇴위. 8월에 순종황제 즉위)
1910년

1월10일 한국정부관세국서기관에 임명되어 감독부장이 됨.
(3월 토지조사국창설. 8월 일본에 강제병합. 10월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취임. 
조선총독부 관제가 공포됨)

1911년 7월14일 총독부도사무관으로 경기도내무부장이 됨.
1918년 6월20일 조선식산은행설립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

8월28일 총독부 참사관 겸 총독부 사무관에 임명. 

아루가 미츠토요의 한반도 주요활동 



9월25일 겸관 및 본관을 면하여서 관료 생활을 끝냄.
10월1일 조선식산은행 성립, 이사로 취임. 한국인 이사로는 박영효.

1919년
(1월22일 고종황제 붕어. 3월1일 독립만세운동 전개. 7월 조선신궁 창립. 8월, 3.1운동 

영향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 사임 후 3대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이 됨. 헌병제도 

폐지. 9월2일 신임 총독 사이토 일행에 강우규 폭탄 던짐)
1920년 7월2일 조선식산은행 두취(총재)에 임명됨

1921년
1월 조선잠사회 회두로 취임(16년11개월 재임)
9월 조선산업조사회위원 촉탁

11월 조선생명보험회사 고문으로 추천(재임 16년)
1922년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에 취임(재임 15년 9개월)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재임 15년 9개월)
1923년

3월 조선서적인쇄회사 창설

7월 조선산립회 회장에 취임(재임 10년2개월)
    신설 만주은행 두취(총재)가 됨

1925년
7월2일 조선식산은행 총재임기 만료 및 2기 총재로 재임

   20일 조선중앙광업회사 대표취제(이사)역을 맡음. 전기 및 철도사업회사 사채를      

   인수(1500만엔), 본격적 사채 인수 시작(1927년부터는 조선지방채 발행 시작)    
1926년 11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창립위원장이 됨

1928년 6월22일 조선총독으로부터 임시교육심의위원회 위원을 촉탁(재임 9년5개월)
8월6일 금융제도조사회 위원 촉탁(총독부로부터. 재임 9년 3개월)

1929년

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과 이사를 위촉(조선총독부로부터)
5월22일 미곡조사회 위원을 내각으로부터 명령받음

7월1일 조선저축은행 설립, 초대 두취(총재)로 취임(자본금 500만엔)
8월17일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이사로 취임(재임 8년3개월)

1930년 7월2일 조선식산은행 3기째 총재 취임

1931년 5월22일 은행관계 농장관리 경영을 위한 성업사 설립(자본금 200만 엔)



9월19일 내각으로부터 조선전기사업조사회위원으로 명령받음. (사이토 총독 사임 후 

        우가키 가즈시게 대장이 신총독으로 취임.) 
7월 만보산 사건의 영향으로 평양 등지에서 조선인 중국인 충돌 잦음.
8월18일 만주사변 발발 

1932년(60세)

3월4일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촉탁(재임 5년 8개월)
5월17일 재단법인 금강산협회 부회장에 취임(재임 5년7개월)
7월14일 사단법인 조선광업회 이사로 취임(재임 5년3개월)
7월15일 사단법인 조선방송국 부총재로 취임(재임 5년3개월)
7월23일 내각으로부터 농림성미곡부 고문을 명령받음

11월9일 내각으로부터 미곡통제조사회위원을 명령받음. (조선상공회의소 설립.           
        조선전기사업령 공포. 만주국 성립. 5월15일 일본서 이누가이 수상이 암살당함.
        암살당함. 사이토 마코토 내각 성립)
12월22일 조선신탁회사(자본금 1000만엔) 설립.

1933년(61세)

3월4일 조선한센병예방협회 평의원으로 취임(재임 4년8개월)
5월6일 와카쿠사(약초)관음봉찬회장으로 건립에 매진

5월18일 경성국방의회장으로 추천받음

7월18일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회장이 됨(9월1일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창업)
9월27일 조선경마협회 회장취임(재임 4년3개월)
10월21일 제국비행협회 경성지부 이사로 취임(재임 4년2개월)
12월19일 사단법인 선미(조선 쌀)협회회장으로 취임(협회 해산까지 10년 재임)
(이 해에 영등포에 조선맥주 및 쇼와 기린맥주 공장이 설립되어 처음으로 조선산 맥주를 

출하. 단, 처음엔 물과 왕관 콜크만 생산) 

1934년

4월15일 조선국방의회연합회 회장으로 추천됨

4월24일 내각으로부터 미곡생산비조사회위원을 명령받음

7월3일 귀족원령 제1조 제4호에 의해 귀족원의원으로 임명됨(일본 총리대신 명)
7월13일 제 3대 저축은행 두취(총재)가 됨.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고문으로 취임

9월1일 내각으로부터 미곡대책조사회위원을 명령받음



10월20일 일만면화협회 조선지부 고문으로 취임(재임 3년)
11월30일 일만실업협회 평의원으로 취임(재임 3년)

1935년
7월2일 조선식산은행 두취(총재)로 4기 중임.
(5월 강원도 영월 화전을 이용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이 조선전력회사로 허가가 남)
12월2일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위원을 촉탁받음(총독부로부터. 재임 2년)

1936년

1월8일 일본고주파중공업회사(자본금 1000만 엔) 아루가의 물밑 외교 파워로 설립. 
본사는 경성에 둠.
5월13일 제국재향군인회 경성지부 고문으로 추천받음

6월13일 내각으로부터 내각조사국전문위원으로 명령받음.
7월20일 아루가의 결단으로 경춘철도회사 설립(우시지마가 초대 사장).
8월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선만탁식회사설립위원을 촉탁받음

8월26일 정무총감으로부터 조선산업경제조사회위원을 촉탁받음

9월15일 경성도시계획연구회 회장으로 취임(재임 1년2개월)
11월21일 내각으로부터 미곡자치관리위원회 위원을 명령받음

(2.26, 일본에서 현역장교 병사들이 사이토마코토 수상 등을 암살. 8월에 우카키 총독 

사임 후 미나미 지로 대장이 총독이 됨) 

1937년(65세)

6월1일 한성은행 두취로 취임

7월1일 내각으로부터 중앙경제의원회를 명령받음

7월5일 고주파 상무로 입사 (7월 중일전쟁 발발. 9월에 조선임업개발회사 설립)
10월30일 조선식산은행 두취를 사임하고 재주 32년의 조선, 재임 20년의 식산은행을 

뒤로하고 도쿄로 건너감.
11월13일 조선식산은행 고문으로 추거.
12월2일 고주파 중공업회사 상담역으로 추천받음

1938년(66세)
2월7일 조선저축은행 고문으로 추거

2월19일 내각으로부터 기획심의위원을 명령받음

7월5일 일본고주파중공업회사 사장으로 취임(20일에 고주파회사 임시해군구매명부에 

       등록. 23일에 고주파 함경북도 성진 공장을 육군조병창 지정공장이 됨)
8월27일 내각으로부터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을 명령받음.



1939년

2월1일 한강수력전기회사(자본금 2500만 엔)설립, 사장에 취임.
4월28일 내각으로부터 일본미곡회사설립위원으로 명령받음

5월3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방송협회 고문을 명령받음

(6월에 국민징용령 발포. 10월에 총동원법에 의한 통제령 발포 속출)

1940년(68세)

2월8일 고주파자본금 1000만 엔을 5천만 엔으로 증자 결정. 차남 미츠노리와 노나카 

양씨를 두취역으로 취임시킴.
3월 함경북도 성진, 도야마, 기타시나가와 각 공장의 제2기 확장계획설비.
3월15일 재단법인 도쿄응용과학연구소 이사로 취임

8월6일 일만실업협회 평의원으로 취임

8월 북한강물이 넘쳐서 한강수력전기 현장공장의 피해가 막대.
(8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당함)

1941년(69세)

1월26일 내각으로부터 농림성식량관리국 고문을 명령받음

4월4일 한강수력전기회사 두취역 사장을 사임함.
5월10일 한강수전회사 고문으로 추거

8월 재단법인 중앙협화회 이사로 취임

9월15일 함경북도 성진 고주파병원 개원

9월25일 주식회사 와신(화신)상담역으로 추거

(8월, 수풍댐 만주측 송전개시. 9월에 수풍댐 조선측 송전개시. 12월에 태평양전쟁 개시)

1942년(70세)

6월21일 조선제련회사 두취역회 회장을 퇴임함

11월26일 동아경제간담회 평의원으로 선출

(2월, 일본 식량관리법 공포. 4월에 도쿄가 처음으로 공습받음. 5월에 1944년(쇼와 

19년)부터 조선인   징병제도 실시를 결정. 같은 달, 미나미 지로 총독 사임   후 고이소 

구니아키 대장이 신 총독이 되나 1944년 7월에 고이소 총독 사임 후 아베 노부유키 

대장이 조선총독이 됨. 11월에 정부에 대동아성을 개설)

1943년(71세)
7월 조선전업주식회사 창립. 한강수전회사는 이곳으로 흡수 합병됨,
11월1일 일본원철회사 취체역 사장으로 취임 (3월에 조선전력관리령 공포. 10월에 

상공성 명칭을 군수성으로 개명. 학생징병유예제도를 취소하고 학병으로 함. 11월에 

미영중 각국에서 가이로선언. 12월에   조선중요물자영단 설립)



1944년(72세)
12월8일 고주파중공업회사 군수회사로 지정됨

(7월 고이소 총독 사임 후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취임

 7월 토죠 내각 총사직, 고이소 전 총독이 수상으로 내각을 조직

11월에 도쿄 상공에 처음으로 B29기 출현, 공습히 격화 됨)

1945년(73세)

8월 일본의 패전으로 고주파회사 업무 쉼. 성진공장은 소련군에 점령 당하나 나중에 

북조선인민위원회 관리하에 들어갔다고 함.
10월 고주파 본사 및 건설중인 경성공장은 재한 미군군정청 명령에 의해 북선기업사로 

인계됨.
12월11일 고주파 기타시나가와공장은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민수생산(군수품   

생산이 아닌)으로의 전환 허가를 받고 사업재개.
(4월에 미군의 오키나와 본도 점령, 고이소내각 총사직 후 스즈키 내각 성립. 6월에 독일 

패망과   히틀러 사망. 7월에 미영중 3국의 포츠담 회담. 일본의 항복조건을 결정함. 8월 

미군이 원자폭탄을 6일에 히로시마,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 포츠담 선언 수락과 동시에 

일본 항복함. 미군이 조선진주, 조선해방을 선언. 9월에 항복문서에 일본정부 조인함. 
10월 시데하라 내각 성립. 12월 대일 관리이사회 설치)

1946년(74세)

1월 대장성령 제88호 및 그외 법령에 의해 고주파회사는 재외회사로 제약을 받음

3월 고주파 도야마 공장은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민수생산에의 전환허가를 받고 

사업재개.
10월1일 총사령부 각서 E항(일본의 팽창에 관계한 금융기관)의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루가 미츠토요는 공직 추방을 받음. (5월에 A급전범의 국제 재판 열림. 11월에 신헌법 

공포됨)
1947년(75세) 5월31일 총사령부 각서 G항(유력한 회사 간부)에 해당된다고 하여 2중으로 공직추방을 

받음 (4월에 일본은 6.3.3 신학제를 실시. 5월에 신헌법 시행)
1948년(76세)

12월에 감기 기운과 더불어 병상에 누움.
(7월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취임. 11월에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토죠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에게 판결을 내림, 12월에 형 집행)
1949년(77세) 1월 중순 위암(말기암) 진단. 5월31일, 도쿄 세타카야쿠 기타자와 자택에서 사망.

8월 정령제291호 [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국에 있어서의 재단 정리에 



관한 정(부)령]에 의해 고주파회사는 내지(일본)법인으로서 신회사 설립준비를 시작함. 
다음 해 5월에 신회사 일본고주파 강업주식회사 설립. 사장은 차남인 아루가 미츠노리

1951년

8월15일 각서 E항 G항 및 해당의 추방령이 해제됨

(1950년6월에 한국전쟁. 9월에 연합군이 서울 탈회. 12월에 중공군이 북한군에 가담하여 

연합군은 철퇴개시. 1951년 1월 공산군이 다시 서울 점령. 연합군이 3월에 서울 재탈환. 
4월 맥아더 장군 파면.-1953년7월에 휴전협정. 2013년에 정전 60주년을 맞이함) 

※ 자료작성 : 이수경 교수(도쿄가쿠게이대학)


